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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여자프로골프(JLPGA) 투어에서

활약하는안선주(28사진)가 일본에서 열

린 미국여자프로골프(LPGA) 투어에서

연장전끝에정상에올랐다

안선주는 8일 일본 미에현 시마시의 긴

테쓰 가시고지마 컨트리클럽(파726506

야드)에서 열린 토토 재팬 클래식 마지막

날 3라운드에서 5타를 줄여 합계 16언더

파 200타로 앤절라 스탠퍼드(미국) 이지

희(36)와 동타를이룬뒤연장전에들어갔

다

안선주는 18번홀(파4)에서 치러진 연장

전에서두번째샷을홀 40에붙인뒤가

볍게버디를잡았다

안선주는 JLPGA 투어와 LPGA 투어

가 공동 주최한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서

시즌 두 번째 우승과 함께 JLPGA 투어

개인통산 20승을기록했다

LPGA 투어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다

우승상금은 22만5000달러다

선두에 2타 뒤진 공동 3위에서 3라운드

를시작한안선주는보기없이버디 5개를

쓸어담으며우승경쟁에불을붙였다

18번홀에서두번째샷을홀 4m에떨어

뜨린뒤버디를노렸지만홀을스쳐지나가

면서 스탠퍼드 이지희와 함께 연장 승부

를 준비했다 하지만 다시 올라선 18번홀

에서양보는없었다

이지희와스탠퍼드도두번째샷으로볼

을 그린 위에 올렸지만 버디를 하기에는

부담스러운거리였다

스탠퍼드에 이어 두 번째 샷을 날린 안

선주는볼을홀에붙여승리를예감했다

안선주는 일본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

승한데다 무엇보다 통산 20승을 채워 아

주기쁘다고말했다

안선주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LPGA

투어멤버자격을얻었지만미국보다는일

본에서계속뛰겠다는뜻을밝혔다

이번시즌아시아에서열리는마지막대

회에서신지은(23한화)도우승경쟁에뛰

어들었지만 2타를줄이는데그치면서 4위

(15언더파 201타)에올랐다

마지막 날 4타를 줄인 김효주(20롯데)

는 12언더파 204타를 쳐 신지애(27) 김하

늘(27하이트진로) 등과 함께 공동 6위로

대회를마쳤다 연합뉴스

이번엔 안선주한국낭자 LPGA 시즌 15승

김국영(24광주광역시청사진 )이

2015 코리아 골든스프린터 육상경기 2

차대회에서도 남자 100m 우승을 차지

했다

김국영은 지난 7일 경북 예천공설운

동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100m 결승전

에서 10초53으로정상에올랐다 지난달

31일 인천 문학경기자에서 치른 1회 대

회에서 10초43으로 우승한 김국영은 이

날비가내리는악천후에도정상자리를

지켜 1 2회대회를석권했다

김우삼(성결대)은 10초63으로 2위에

올랐다

여자부 100m 결승에서는 강다슬(인

천시청)이 11초92로우승을차지했다

총상금 1500만원규모의 2015 코리아

골든 스프린터 육상경기대회는 한국중

고육상경기연맹과 JH그룹이침체된국

내 육상경기 인기를 되살리고 육상인구

및 인프라 확대를 위해 기획한 대회다

김국영은 2차대회 우승으로 받은 상금

300만원을 한국중고육상경기연맹에 기

부해박수를받았다 연합뉴스

최민정(서현고)이 8일(한국시간) 캐나다

토론토에서열린 20152016 국제빙상경기

연맹(ISU)쇼트트랙월드컵 2차대회 여자

1500m 결승에서 2분35초278의 기록으로

가장먼저결승선을통과하며우승했다

또 1차 대회여자 1500m 우승자인심석

희(세화여고)는최민정에018초 뒤지는 2

분35초458로 은메달을따내 한국 여자 선

수들이사이좋게금은메달을휩쓸었다

태극낭자들의금빛질주는남자부로이

어졌다

베테랑 곽윤기(고양시청)는남자 1500

m 결승에서 2분13초607로네덜란드의 싱

키 크네흐트(2분13초855)를 0248초 차로

따돌리고금메달을목에걸었다 이날 금

메달로 곽윤기는 1차 대회에 이어 1500m

종목에서 2연패를차지했다 연합뉴스

한국 쇼트트랙월드컵 2차 대회 금빛 질주金2銀1

지난 7일(현지시간)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20152016 국제빙상경기연맹(ISU) 쇼트트랙 월드컵 2

차대회남자 1500m결승에서곽윤기(고양시청)가선두를달리고있다 연합뉴스

김국영 골든스프린터 100 우승

상금 300만원 육상꿈나무육성에쾌척

오지현(19KB금융사진)이 8일 부

산 기장군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(파

726591야드)에서 열린 ADT캡스챔피

언십 최종 3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

뿜어내 최종 합계 14언더파 202타로 난

생처음투어대회우승컵을안았다

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솎아내는 완

벽한 경기였다 3번홀(파3) 2m 버디로

공동선두로 올라선 오지현은 7번홀(파

3)에서 10m 버디 퍼트를 집어넣으면서

고진영(20넵스)을 1타차로 제치고 단

독 선두에 나섰다 이어 8번홀(파4) 1m

버디 9번홀(파4) 15m 버디 10번홀(파

4) 80버디등 4개홀연속버디를쓸어

담아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다 17번홀

(파4)에서도 3m 버

디를 보탠 오지현은

2004년 초대 챔피언

최나연(28SK텔레

콤)이 갖고 있던 대

회 최소타 기록(202

타)과 어깨를 나란

히했다

고진영은 버디없이 보기만 2개를 적

어내며 공동4위(6언더파 210타)로 밀렸

다 하민송(19롯데)은 데일리베스트샷

8언더파 64타로 공동2위(8언더파 208

타)로 수직 상승했다 부산 출신 김보경

(29요진건설)도 버디 7개를 뽑아내며

공동준우승을차지했다 연합뉴스

오지현 ADT캡스우승 KLPGA 첫승

JLPGA 통산 20승 기록도

당분간일본서활동계속할것

곽윤기 1500 2연패


